
 News

https://zrr.kr/pwn6

5대 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조원 감소…  14개월 연속 감소세

5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급감한 원인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기피 현상 때문

https://zrr.kr/s2uj

지난해 80%를 넘어섰던 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1월 기준 50%대 기록

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,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차 축소 등으로 차주들이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

https://zrr.kr/sG2H

경제·금융당국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업계에 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

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생금융이 '열풍'에 그쳐서는 안 되고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언급

https://zrr.kr/RRWc

카카오페이는 KB국민은행∙NH농협은행∙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, 인터넷뱅크, 보험사 총 11개 금융사와 ‘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’ 서비스 출시 예정

현재 협의 및 개발 중인 금융사를 포함해 제휴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

MTN https://zrr.kr/29KJ

지난해 도입 첫해 혼선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업계의 새 회계제도(IFRS17)가 올해도 연착륙에 진통을 겪을 예정

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벌어진 예실차를 바로잡기 위한 몇 차례 시행착오 예상 … 계약자배당 등의 제도도 새 정비가 필요

https://zrr.kr/jwxx

KB손보에 이어 DB손보도 요양시설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

보험사들은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요양사업에 진출한다면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https://zrr.kr/WNNp

최근 홍콩 H지수 ELS 손실 우려로 증권사들은 ELS의 위험등급을 올리며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 시작

한국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은 ELS·DLS의 위험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

https://zrr.kr/8hEp

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코스피에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를 추진하기로 결정

펀드를 비교·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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